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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 가족 교사 자료』—제11과

시나리오, 제2부
영원한 결혼에 대한 종교교육원 수업이 끝난 뒤, 루이스와 엠마는 주님을 더 신뢰하고 변화해야겠다고 느낀다. 그다음 주에 루이
스는 종교교육원에 와서 엠마 옆에 앉은 뒤 자신을 소개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좋은 친구가 된다. 그들은 많은 활동을 계
획하여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에 대해 배운다. 시간이 흘러 그들은 서로에 대해 강한 감정을 느낀다.

하지만 엠마는 조금 걱정된다. 그녀에게는 자신의 남편이 가졌으면 하고 바라는 성품들이 있다. 루이스는 이 중 여러 가지를 가
지고 있지만, 전부는 아니다.

루이스 또한 걱정한다. 그는 엠마를 사랑하지만, 자기 부모님의 결혼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보았기에 결혼할 사람을 잘못 선택할
까 봐 두려움을 느낀다. 그는 엠마와 나눈 많은 대화와 함께한 경험을 통해 그녀에 관해 알게 된 모든 것을 신중하게 고려한다. 
그는 자신들의 목표가 일치한다는 것을 알고 엠마에게 청혼하고 싶지만, 여전히 알지 못하는 요소가 너무 많다고 느낀다. 루이
스는 엠마와 결혼하는 것이 옳은 결정인지 기도로 여쭤본다. 지금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 준비 자료 제2부에서 배운 내용에 관해 다시 생각해 본다. 엠마가 미래의 배우자에게서 찾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어떤 것이 
그녀에게 도움이 되겠는가? 우리가 미래의 배우자에게 너무 적거나 너무 많이 기대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 루이스가 자신의 두려움을 이해하는 데 무엇이 도움이 되겠는가? 루이스가 계시를 받는 것을 이해하는 데 무엇이 도움이 
되겠는가? (학생들에게 준비 자료 제3부를 살펴보게 할 수 있다.)

• 두 사람이 우정을 쌓고 서로의 자질과 성격과 가치관에 대해 더 배우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활동이나 체험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결혼을 준비하거나 결혼 생활을 계속하면서 닮고 싶은 구주의 성품 한두 가지는 무엇인가?


